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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합동일자리박람회

29~30일김대중컨벤션센터

전남도가오는 29일부터2일간광주김대중컨벤

션센터에서인재를찾는광주전남우수기업과유

능한구직자만남의장인 제5회광주전남합동일

자리박람회를개최한다.

광주전남 합동 일자리박람회엔 광주전남 우

수기업55개사가참여해인사담당자가직접현장

에서면접을진행하고총무,일반사무원,전기부품

조립원등다양한직종에서 230여명을채용할예

정이다.

참가를바라는구직자는전남일자리통합정보망

(https://job.jeonnam.go.kr)커뮤니티,알림마

당에서참가기업현황과기업별채용사항을확인하

고전남일자리종합센터로사전참가신청을하거나

이력서와자기소개서,자격증사본등을준비해박

람회에참여하면된다.중소기업의채용정보제공

과현장면접을통해지역중소기업인력난해소및

취업률제고가기대된다.

박람회에서는 광주시전남도, 고용부에서 추진

하는청년신중년일자리정책과각종취업관련정

보를 제공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채용설명회, 박람

회스탬프투어이벤트,이력서증명사진촬영,힐링

상담테라피등다양한부대행사도진행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길이2m 이순신장도 국보된다

충무공애국정신역사성상징귀한유물

충무공 이순신(1545~1598)의

숭고한정신이깃든장도가국보가

된다.

약 2m 길이의 이순신 장도 <사

진>는크기와형태가같은한쌍으로

충무공의애국정신과역사성을상징

하는귀한유물로평가된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인 이순신유물일괄 가운데칼한

쌍을국보로지정할예정이라고 22일밝혔다.

먼저196.8cm의칼에는이순신이지은시구

인 삼척서천산하동색 (三尺誓天山河動色석

자칼로하늘에맹세하니산하가떨고)라는문

구가새겨져있다.

또다른197.2㎝길이의또다른칼에는 일휘

소탕혈염산하 (一揮掃蕩血染山河한번휘둘러

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인다)라는 시구가 새

겨져있다.

칼자루는 나무에 물고기 가죽을 감싸고 칠

을했다.칼자루를잡았을때미끄러지지않도

록금속판을댄후검은칠의가죽끈을교차감

았다.

칼자루속슴베에는제작시기와제작자를알

수 있는 글귀도 있다. 갑오년 4월에 태귀련과

이무생이만들었다는뜻의 갑오사월일조태귀

련이무생작 (甲午四月日造太貴連李茂生作)이

라는 글귀가 그것. 문화재청은 갑오년은 1594

년을의미한다고설명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순신 장도는 조선시대

군용도검형식을띄고있다며 제작연대와제

작자가뚜렷하고제작기술과예술성역시우수

해완성도가높다고부연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강진백련사대웅보전보물됐다

다산정약용 만덕사지 편찬…불교유교교류거점

18세기이후불전건축의장식화특징을잘보

여주는 강진백련사대웅보전 <사진>이보물이

됐다.

특히 백련사는 승려들이 다산 정약용(1762~

1836)과협업해 만덕사지를편찬하는등불교와

유교의교류근거를보여주는의미있는사찰이다.

문화재청은 고려 말 원묘국사 요세(1163~

1245)의 결사처(불교의 혁신운동)로, 조선시

대많은승려들이수행했던강진백련사의대웅

보전을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지정했다고 22

일밝혔다.

백련사의 주불전인 대웅보전은 공포의 형식

과초각등세부기법이화려하며, 기둥 상부의

용머리와천장상부의용머리장식등이해학적

이며 섬세한 게 특징이다. 1760년 화재 이후

1762년정면 3칸,측면 3칸의팔작지붕단층건

물로중수됐다.

또한대웅보전중수기록인 만덕산백련사대

법당중수기와사찰기록인 만덕사지 등이전

해지고있어불교사와건축사적측면에서가치

가높다는평가를받는다.

아울러대웅보전현판글씨는조선후기명필

원교(圓嶠)이광사의작업이며,법당실내에는

신라시대명필김생의글씨가집자돼있다.

한편문화재청관계자는 백련사역사를통해

권력과민중,불교와유교의상호교류를확인할

수있으며, 대웅보전은그한시기를예증하는

건물이라며 불교사와 건축사를 두루 고찰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귀농인은고흥, 귀어인은신안여수 인기
스마트팜혁신밸리폐염전활용태양광사업정책영향분석

지난해전남1966가구귀농 297가구귀어…전국규모는줄어

22일광주북구어울림센터에서열린 2023년로컬크리에이터

페스타에서북구청일자리정책과직원과청년크리에이터창업

팀들이전시할로컬상품을정리하고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로컬크리에이터페스타

고흥이 지난해 귀농인이 가장 많았던 전국 5개

지역중한곳으로꼽혔다.신안과여수는귀어인이

많은전국5개지역에이름을올렸다.

농림축산식품부가22일해양수산부통계청과공

동으로발표한 2022년귀농어귀촌인통계에따

르면 지난해 귀농인 1만 2660명 가운데 181명이

고흥으로귀농,귀농인규모가높게나타난상위5

개지역중한곳으로나타났다. 고흥외에경북의

성(213명),경북김천(193명),경북영천(180명)

등이귀농인기지역으로꼽혔다.

고흥의경우도심과거리가멀고교통이불편한

데도 청년 보육단지, 직접 농사를 지어볼 수 있는

임대형단지를갖춘첨단농업융복합단지인스마트

팜혁신밸리에서스마트팜기술을배우려는귀농인

들의이주가많았다.

지난해들어선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미래스마

트농산업기술교육을통한창농창업교육에대한

기대감으로 귀농이 증가했다는 게 전남도 분석이

다. 여기에다른지역에비해저렴한땅값등도 영

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귀농인들에게농가주택

수리비를지원하고 2~3개월농촌에서살아보도록

지원하고있는전남도와고흥군의정책도귀농인

구증가에도움이된것으로평가받고있다. 시도

별로는 경북(2530가구) 다음으로 전남(1966가

구)의귀농가구가많았다.

귀어인도비슷하다. 귀어인이많은상위 5개지

역으로 전남에서는 신안(80명) 여수(62명)가 충

남 태안(195명), 충남 보령(68명), 전북 부안

(55명) 등과함께꼽혔다. 신안의경우어선을빌

려주고폐염전등을활용한태양광발전사업으로

연금을받는정책등이도시민들의귀어지역선택

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로는 충남

(324가구) 다음으로전남(297가구)의귀어가구

가많았다.

다만,코로나19엔데믹에따라도시지역경기회

복등이이어지면서 2019년부터 20201년까지증가

했던귀농귀촌인구는3년만에감소세로접어들었

고귀어가구도 2년만에감소세로돌아섰다.

전국적으로지난해귀농인은전년(1만4461명)

보다 12.5%(1801명) 감소한 1만 2660명에머물

렀고 동반 가구원(4246명)도 전년(5315명)보다

20.1%(1069명) 줄었다. 가구(1만 2411가구)수

도 전년(1만 4347가구)에 비해 13.5%(1936가

구)감소했다.

귀어인도지난해(1023명)가전년(1216명)보다

15.9%(193명)감소했고동반가구원(233명)도전

년(281명)에 견줘 17.1%(48명) 줄었다. 지난해

귀어 가구(951가구)는 전년(1135가구)에 비해

16.2%(184가구)감소했다.

/김지을기자dok2000@kwangju.co.kr

내년쉬는날119일

올해보다이틀많아
주 5일제를적용받는근로자들은내년에쉬는날

이모두 119일에달해올해 117일보다이틀많은

것으로나타났다.내년에가장긴연휴는추석연휴

로 9월 14~18일까지5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월력요항을 22일발표했다.

일요일과대체공휴일을포함한공휴일수는올해

와같은 68일이다.달력에빨간색으로표시되는관

공서공휴일은일요일 52일과국경일설날등공휴

일18일을더해70일이지만,설날과어린이날이일

요일과겹쳐68일이된다.제22대국회의원선거일

인4월 10일도내년공휴일에포함됐다.

주 5일제 적용 대상자는 공휴일 68일과 토요일

52일을더한 120일중설날연휴둘째날(2월 10

일)이토요일과겹침을고려하면모두119일을쉴

수있다. 사흘이상연속휴일은모두 5번이다. 추

석연휴는내년에유일한5일연속휴일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 월력요항에도 지방 공휴일이

포함, 해당공무원에겐휴일이다. 제주도 4 3희생

자추념일(4월3일),전북정읍시동학농민혁명기

념일(5월 11일), 광주시 5 18 민주화운동기념일

(5월 18일)이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1년

호남최대부수

열독률호남1위


